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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해양환경보호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

- 4월~12월, 학생·어업인·일반시민 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-

인천시가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

영한다.

인천광역시는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전 인식 고취를 위해 오는 4

월부터 11월까지 초등학생 및 어업인,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하

고 창의적인 해양환경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.

인천시는 세계 5대 갯벌 709.6㎢(전국 2,487㎢ 대비 28.5%), 해안선 1,079㎞

(전국 14,962㎞ 대비 7.3%), 섬 168개(유인 40, 무인 128), 해양보호구역 

및 람사르습지, 저어새 번식지, 물범 서식처 등 해양생물자원이 풍부한 

수도권 해양도시다.

그럼에도 한강하구에서 떠내려 오는 쓰레기와 서해바다에서 밀려오는 

쓰레기로 해양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어 해양환경 보호 및 관리를 위해 

학생, 어업인, 일반시민 등 다양한 눈높이에서의 수요자 맞춤형 교육이 

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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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맞춤형 해양환경 교육 

프로그램을 운영할 보조사업자를 공개모집했으며, 심사를 통해 인천환

경운동연합을 보조사업자로 확정해 시비 2천만 원을 교부 할 계획이

다.

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바다의 기능과 

역할, 다양한 해양생물과 플라스틱 쓰레기로 고통 받는 생물 이야기, 

해양쓰레기의 심각성과 플라스틱 줄이기 활동 등의 해양환경보호 프로그

램을 제공할 예정이다. 

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는 온라인 Zoom을 활용한 비대면 해양환경 

교육, 어업인을 대상으로는 해양생태와 해양쓰레기 이슈 등 전반적

인 해양환경 문제에 대해 어촌계 단위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.

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“환경특별시 인천에 걸 맞는 해양도시로서 

해양환경보호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양질의 

교육 서비스를 인천시민에게 제공하겠다.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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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▣ 참고사진

※ 인천환경운동연합 제공 (초등학생 대상 해양환경 교육)


